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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24개 교구가 복음으로 뜨겁 

습니다. 교구 영성훈련과 총동원집 

회가매 주일 또는주간시간에 진 

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또는 충현기도원， 특히 충현기 

도원 내에 위치한 다목적 숙 

박 · 체육시설인 사랑관에서 

진행 중인 영성훈련과 집회를 

통하여 모든 교구가족은 예 

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 

으로 충만해 있습니다(살전 

2:19), 말씀을 통한 은혜와 

더불어 성도 간에 나누는 친 

밀한교제는교구를 더욱 

한 몸으로 연합시키고 있습니다(엠 

4:4), 매 주일 찬양예배 시에 드려지 

고 있는 아름다운 교구찬양이 이들의 

진실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영성훈 

련과 총동원집회를 통하여 구성원， 

지역 등각각다른것도많은 24개 교 

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고전 

12:2η이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 

는 일에 다시 한번 전심전력할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 
스도 안에서 한몸이 되어 서로 지체 

가 되었느니라:'(롬 12:터. 

*코Ol노L/'아 휴꺼l실， 6월 4일뿜) 오픈 011정 
찌제한 Eκ#는 본지 7멘 

g얼 (우) 맹11당외(우요2부에빼 후) 

12일 (무) 오둔밀 명령강림푸일 
24일 (금) 2011년 빼2T1f 뱅미11훈련(금요면양댐외) 

26일 (푸) 2011년 떼3T1f 악읍빼례믹(면양에빼)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범위는 우주적이대창 6:18, 9:15~ 1:η. 

이는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 

조하신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를 향한 

서약이다.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 중에 

노아를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 

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류를 보존하그1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의 서약은 모든 인류와 생명체에게까지 그 범위가 넓어진다. 약 

속의 내용은， 인간이 계속악해져 갈지라도다시는홍수로 이 지구를멸망시 

키지 않으신다는부정적인 것(창 9:11)과생명을유지하는조건들을지구싱에 

계속적으로 보존해 주실 거라는 긍정적인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 이루 

어져 가고 있는 것은 이 노아와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서는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은 생명 보존을 약속하셨고， 인류에게 

그 생명을 귀히 여길 것을 요구하신다{창 9:3~6)， 그러나 인간의 욕심， 부정， 

적대심이 이 혜택을 거부하고 있다. 

노아의 언약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 준다. 그 범위는 넓고 크다. 

한사람이나장소에 제한되^l 아니하고온지구상에 있는모든생명을포함 

하고 었다. 또한노아의 언약은우리들로하여금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이 

조건적인지 무조건적인지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가를 잘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한편으로는 인간으로부터 반응을요구하신다. 비록생명을존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언약을 지켜 

가고 계심이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동물도 인간도 그 

생명을 무시함으로 자연 세계에 엄청난 재난을 쌓아가고 있다. 환경적인 건 

강이나 재앙은 인간의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호세아는 21세기 환경전 

문가들보다 훨씬 전에 이를 감지하였다. 그때에 호세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행위를 고발하였다{호 4:2~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맺으신 언약 역시 우주적이다. 그러나노아와맺으 

신 언약과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인류의 역사가 진행 

되는한생명체를보존하시는하나님의 섭리의 근거이다. 때로는노아의 언 

약을가리켜 ‘일반은혜라고부른다. 창조주의 차별이 없는선한뭇에 의하 

여 악한 자나 선한 자어l게 차별이 없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마 5:45) 것과 같 

은 것이 ‘일반 은헤 이다. 그러나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인류의 역사 안에 있 

는 하나님의 구속이 그 기초다(창 1:2 :1~3)， 이 언약의 목적에는 보편성이 있 

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축복을 열방에 주시기 위함이라는 목적은 보편성을 

보여준다. 물론 열방모든 나라와 민족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의미하 

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이라는 단어는 대표하는 뭇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구속의 범위는우주적이다. 각나리에 있는사람들이 아브라햄l 

게 맺어진 그 언약을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대창 17:2~5)， 이 언약의 실체 

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특별하게 맺어진 내용에서 볼 수 있다. 이는 궁 

극적이고 우주적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맺으신 언약이다. 이 

언약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응은할례이대창 17:1, 1O~ 11). 흥벼l 

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그 지손과 그와 함께 거하는 모든 지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려 함이다{창 18:17~2D， 할례는 단순히 밖으로 나타난 

전통예식을 넘어서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약속을 포함한다. 할례는 

구약그자체안에서잘인식된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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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CHRI.STIAN LIFE 

(17)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hrough Him to God the Father. (J8)Wives, be subject to your husbands, 

as is fitting in the Lord . ... (22)Slaves, in all things obey those who are your masters on earth, 
not with external service, as those who merel)’ please men, but with sincerity of heart, 

fearing the Lord. (23) Whatever you do, do your work heartily, 
asfor the Lord rather thanfor men, (Colossians 3:17,...,23) 

T he gospe| message is addressed to eve마one. "For God so loved 

the world ,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Jn. 3:16). This 

good news relates to “ whoever" because we have all sinned,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 . 3:23) . No one can 

be made righteous following the Law, but there is one way God has 

provided, “ But now apaπ from the Law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manifested, being witnessed by the Law and the Prophets, even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for all those who 

believe; for there is no distinction ... being justified as a gift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which is in Christ Jesus" (Rom. 

3:21 ~22 ， 24) . AII can be saved by faith in Jesus Christ. God's love came 

down upon all sinnersi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Rom. 5:8) . When 

we become Christians our position in life abs이utely changes. This life 

saving spiritual transformation also changes our daily life because now 

we practice our faith.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you and a non­

believer? As a Christian , God has made you a citizen of heaven. Doesn ’t 

that thought bring excitement to you and make you so happy? 

Christians have earthly responsibilities. We have to practice our faith . 

How do we live the daily life of a Christian? 

The Master of everything we do must be Jesus Christ,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hrough Him to God the Father" (Col. 3: 1 기. Too many of today’s 

Christians are unhappy. Why would a citizen of heaven be unhappy? If 

you are doing things that displease our Lord Jesus o(you are keeping 

paπ of your life to yourself then you certainly won ’t be happy. Seeking 

fellowship with those who live for this world is also a big problem. The 

result is a compromising daily life that carries a touch ‘ of defeat in your 

daily victories. Do you still want to compromise with non-believers? Do 

you want your joy to be tempered with remorse? Do you' want your 

happy blessings to be flavored with sadness? “ Therefore be careful 

how you walk, not as unwise men but as wise,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 l. So then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will of the Lord is . And do not get drunk with 

wine, for that is dissipation,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speaking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 

no division of sacred and secular for us. Jesus Christ should be the 

Master of all you do because it’s the only way. 

The manner of everything we do must be centered on Jesus , 

“ Whatever you do, do your work heartily, as for the Lord rather than for 

men"(Col. 3:23) . It doesn’t make a difference what the work, “ Wives, 

be subject to your husbands, as is fitting in the Lord. Husbands, love 

your wives and do not be embittered against them. Children , be 

obedient to your parents in all things, for this is well-pleasing to. the 

Lord. Fathers,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so that they will not lose 

hea'π Slaves, in all things obey those who are your masters on earth, 

not with external service, as those who merely please men, but with 

sincerity of heart, fearing the Lord"(Col. 3 : 18~22) . Jesus is the One 

who give you eternal life. Can you believe it? He sacrificed everything 

for you, giving you the best of love and doing the best for you . Now, 

whatever you do for Jesus do it wholeheartedly. Do it ethically and 

enthusiastically! Don’t lag but lunge into eve마 task. Don’t drag but dive 

Into eve미 responsibility. Don’t groan but give full devotion to eve미 job. 

If you want real joy in liv비V씨In매g，’ then st떠arπt doing whatever it i녕s yo이u do as to 

the LωOα「띠띠d‘ Wo이이「미rk for the F터a하the밍r in h벼1밍eaven ，’ not jμus앙t the emp미10아ye r. Wor에「미rk for 

C다hηlrtS앙t，’ not Jμus하t the co이mpany. Do everything for Jesus Christ, not your 

own self satisfaction,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Now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Ga l. 

5:22~24). 

The motive of everything we do must be centered on Jesus , 

"Whether, then,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1 Cor. 10:31) . This is so important. This is exactly how the daily 

life of a Christian must be lived. What are you doing? Is it all to the glory 

of God? Are you actually living for the glory of God? Please understand 

that whatever you do affects others. What does your life show to those 

who are watching? What does your mouth say to those who are 

listening? Will your conduct bring others to Christ? Matthew 5 : 13~14 

saι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the salt has become tastel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under foot by men.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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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1라스포인의 매일의 삶 

(17)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벼지께 감사하라 (18)야내들아 남변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I당하니라 … (22)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뺨t (23)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17-23) 갱생관혹사 

보 음의 메시지는모든사람에거l 전해집니다 ‘하나님 01 세상을이처럼 

「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이 복음은 ‘(믿는) 자마다’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의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 

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자에게 미치는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1~22.24) .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 우리가 그리스 

도인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위치는 완전히 바핍니다. 이 영적인 변화는 생명 

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을 변화시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 

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불신자들의 차이가 무엇입 

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 

다. 이것이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너무나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 

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 

다.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을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무 

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 

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 3:1끼. 오늘날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 

무나 많습니다. 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행한 것일까요? 만약 

우리 주 예수님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과 사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 승리의 삶을 살지 못 

하도록 타협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불신자들과 타협하기를 원하십 

니까? 여러분은 후회하게 될 즐거움을 원히십니까? 여러분은 슬픔으로 가 
득하게 될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 

의하여 지혜 없는자같이 하지 말고오직 지혜 있는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뭇이 

무엇인가이해하라술취하지 말라이는방탕한것이니 오직 성령으로충만 

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 

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엠 

5:15~21). 만약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물질， 명예， 공로 

와 같은 것에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만약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 

면， 여러분은매순간마다변할것입니다. 여러분은매순간마다예수님의 이 
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인정하 

십시오. 무엇을 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성결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히는 모든 일의 주인 
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께하듯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방법은 예수님 중심적이어야만 합니다. “무슨 일 

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 

3:23).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 

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걷i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 

라아비들아너희 자녀를노엽게 하지 말지니 닥심할까함이라종들아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가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골 3:18~22). 예수 

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모든 일에 꾸물대지 말고 전진하십 

시오. 꿀려 다니지 말고 모든 일에 책임을 다 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삶에서 참된 기쁨을 원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늘 

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회사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만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일을 

해야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사랑과희락과화평과오래 참음과자비 

와양선과충성과온유와절제니 이같은것을금지할법이 없느니라그리스 

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라!' (갈 5:22~24).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원동력은 예수님 중심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 

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이 말씀은매우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바로이러한일생을살아 

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말뿐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 

분이 무엇을 하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 

람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또한 사람들이 여러 

분의 어떤 말을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모습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13~14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통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은 싼 맛을 내십니까? 빛 

을 내고 있습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싼맛과 

빛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주님입니 

까아니면세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그리스도가여러분삶의 주인이 될 때에 여러분의 

매일의 사역은 하늘의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전 
부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전혀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분은 삶 전체의 주인으로 기꺼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십니까? 제발， 지체 말 
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건 주님께서 그 방 
법과 원동력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합시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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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1 부때뻐 

성경이 제시하는 

여인상은지혜로운 

여인이다. ‘지혜로 

운여인은자기 집 

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자기 손으 

로 그것을 허느니 

라”엠 14:1, cf. 잠 
31:10,30). 지혜로 
운여인이 집을세 

운다는잠언의 가 

르침은우리가 보 

편적으로 알고 있 

는 전통적인 가족 

상과는분명히 다 

르다.또한 ‘집을 

세운다’ 는 의미도 

물질적인풍요로움 

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지혜로운 여인이 세우는 집은 믿음，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다. 즉，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의 샘이 넘치는 집을 세운다는 것이다댐 

14:27,31) . 

• 드보라여호수아가죽은후이스라옐은혼란기를겪었다. 당시 이스리옐 백성은하 

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은펼요에 띠라사사를세우셨다. 드보라는하나님이 세운사사였다. 그녀는당시 막강 

한 전력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가니안의 왕 야빈에 맞섰다“[4:5~η. 객관적인 전 

력으로 볼 때 야빈과 시스라7} 이끄는 가나안 군대와 드보라와 바락。l 이끄는 이스라 

엘 군대는 비.ïiD} 안 되었다. 하지만 믿음으로 씨운 이스라엘은 승리했다{삿 5:1~3). 

지혜로운 드보라는 압제로 인해 고통당히는 이스라엘을 세웠다 . 

• 요계뱃 모세의 어머니로 알려진 요게뱃이 살던 시대도 봅시 어려웠다. 애굽의 노예 

로서 힘든 노역을 감당해야 했으며 남자 이어를 낳으면 죽임을 당했다. 그럼에도 요 

게뱃은 3달 동안 아기 모세를 보호했으며 이후에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댁 

되도록 하였대출 2:2~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데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역할도 컸 

다. 여하튼모세는 죽어야 할상황이었지만요게뱃과 미리암을통빼 바로의 왕자로 

매시아의 푹울웰 

예수를 잡￡러 온 우리(요한북응) 

예수님을잡으러 온 

무리는당시종교와아 

주밀접한관련이 있는 

자들이었다. 이들에 관 

해요한복음은공관복음 

서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말하고 있다. 우선， 예수님을 잡으러 옹 무리를 설명할 때， 

그시작을가훗유다로부터언급하고있다.또한공관복음서에기술된무리이외에 로 

마군대가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요 18:3). 특히 요한은 로마군대의 지휘 
관이었던 천부정이 함께 있었다는사실을분명히 기록하였다{요 18:12). 또한가훗유다 

는 예수님을 잡는 데 어떤 비밍F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단순히 함께 서 있었다고 

기술하였다{요 18:잉. 유다에게 특별한 죄가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그의 실체는 

어떠한가?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을 대조하여 진리를 설명하였디{요 1:5, 3:2이. 예수님이 진리 

이시며， 빛 그 자체이기 때문이대요 9:5, 12:35). “나는 빛으로 세%에 왔나니 무릇 나 
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험이로라’(요 13:46). 그러나 가훗 유다는 빛이 

아닌， 어둠을 향해 나아갔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빔이러라’(요 13:30). 
예수님은 빛이 아닌 어둠을 사랑히는 자가 정죄 받을 거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셨다{요 

3:19). 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을 약속하셨다{요 8:12). 따라서 우리 

는 빛을 띠라가야 한다. 즉， 예수님을 따리야만한다는 것이다. 어둠을사령하는 자들 

에게 예수님은무의미， 무가치한존재가 된다. 이들에게 종교는 자신의 삶을 위한도구 
일뿐그이상도그이하도아니다. 

예수님을잡으러온무리를기술한요한복음 1씹어}는특이한점이있다.예수님이잡 

월요새벅기도피 

서 살 수 있었다{출 2:9~10). 지혜로운 요게뱃은 자신의 가정，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녀의 믿음이 새 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이다. 

·한나 자녀를 낳지 못했던 한나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 

며 간절히 기도하던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위대한 새}아며 제사장인 사무엘이 

태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주님을 위해 헌신할 것을 서원하였다(삼상 

1:2，10~ 11). 그녀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의 샘엠 14:2η이 되는은혜를 입었대삼상 
2:1~3). 

·룻 베들레햄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 

하였다. 먹고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0년간모압에서의삶은비참했다. 결국나오미 

만 살아님았으며 베들레햄으로 돌아갈 수믿에 없었다. 이때 두 며느리 중 룻은 나오미 

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룻 1:16~1η. 이후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베들레햄에서 

만난 보아즈요} 재혼하였고 그녀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싱F이 되었다. 천대받던 

이방여인을통하여 이스라엘의 족보는이어졌다 . 

• 에스더 에스더는 고아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의 왕비가 되었다. 최하의 신분 

에서 최고의 지위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민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 

의 지위는 물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갔대에 4:15~16). 결국 이스라엘은 몰살 

의 위기에서 구원을받았다. 믿음으로나.0]칸에스더로 인해 이스라엘은구원받았다. 

·신약의 여인들 이방여인으로장시문이었던루디아는바울이 전한복음을듣고완 

전히 변했디{행 16:13~15). 그녀를 통히여 아시아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 또한 시골 

나사렛의 한 처녀였던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통로로 쓰임 받았디{녹 1:35,38). 마리아 

의 믿음으로 온 열빙에 구원을 받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도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이었다{녹 23:48~49). 또한 승천하 

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무리 중에서도 여인들은주축이 되었다{행 1:14).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헌금했던 사람도 가난한 과부였다{녹 21:3~4). 특히 예 

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기억되리라고 한 사람도 여인이었다(막 

14:3，8~9). 이들은한결같은 믿음으로주님의 집을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다. 

이제 우리 차례다. 지금 주변을 돌이볼 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여인들을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지혜로운 여인을 찾기는 힘들다. 지혜로운 여인은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집을세운다. 우리 모두지혜로운여인이 되어 십자가로충만한주님의 집을세 

우기원한다.아멘. 

으러 옹무리를향해서 말씀히실 때 그탈l 모두 넘어졌다는 것이다. ‘여냐께서 그흙l 

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명에 엎드러지는지라’(요 18:6). 뒷걸음치다 

넘어진 자들은종교의 권위자들， 성전 맡은자들， 잘훈련된 군인들이었대행 4:1~3， 

5:26, 21:~32). 그래서 0]들이 넘어졌다는 사도 요한의 묘λ}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또한예수님을잡은후에 무리가간곳은대제사장가0뻐}의 징엔 안나스의 집이었다{요 

18:13). 당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중에 로마군대와 천부장이 있었혐l도 왜 그탈1 

로마의 관정이 아닌 그곳으로 가장 먼저 갔는지 논쟁이 되고 있다. 안나스의 집을 거쳐 

7}O빠그리고 D에막에 로마관정으로 가서 빌라도가 예수님을만나게 된다. 이때 빌라 

도는 로마군대의 총지휘관으로서 예수님을 잡는 데 로미군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대 

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기능한가에 대한논쟁이 있디{요 18:2!:←3이. 

예수님을 잡으러 옹 무리를 기술한 사도 요한이 의도한 것은 논쟁을 일으키려는 것 

이 아니다. 가훗유다를선봉으로당시 모든종교의 권위자들， 정치의 권력자들이 어둠 

의 세력을 향해 니아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힘이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따르기 

원하는그세력은어둠이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어떻게 성공할수있을까하는자에 

게 예수님은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그들은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 

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으며， 죽이는 데 연합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완벽하게 이해할수 없다. 이해 못하는부분을놓고불필요한논쟁 

을 벌일 필요도 없다. 우리는 의식 또는 무의식중에도 어둠의 권세를 좋아하고 따르기 

때문이다. 결국우리에게 절실한 것은우리가 이해 못하는성경구절을놓고펀뽑 벌 

이는것。l 아니다. 다만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따르며 흑뱀l 사는많은 영흔탬게 

빛을 전하는 것이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 
세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H벽 44J}에서 상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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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첫 선교지는 인도였다. 

도착한 첫날 더러운 공기와 짜 

고 입에 안 맞는 음식， 말을 

타고 달리는 듯한 버스로 이 

동하며 어떻게 7박 8일을 견 

딜지 걱정되었다. 알레르기 

성 비염과 챙겨온 위장약만 

해도 한 다발이었고， 극심한 더 

위에 5분만 차를 타도 멀미를 했 

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걱정이 쓸데없는 것이 되 

었다. 많은 분들의 기도로 주님이 

나를 도.~는지 오히려 한쾌서보다 밥도 

잘 먹고 멀미도 전혀 하지 않았다. 

떨렀던 첫 사역은 생각보다 덜 힘들었지만 우리 선교팀은 

어딜 가나 동물원의 원숭이 신세였다. 처음 방문한 마을에서 힌두교도들이 

우리를 내쫓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저 

녁 사역평가 시죠때1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인 이유가 외국인이라 신기해서인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하자 팀장님께서 우리나라도 똑같았다며 성경책을 

벽지로 쓰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다. 첫 사역이라 조 

금 소심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몇 년 전에 엄마가 성경책 앞면에 ‘주님과 항 

상 동행하는 정윤이가 되기를’ 이라고 써 주신 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그 말대로 된 것 같아 기쨌다. 검은 피부에 하얀 눈과 이를 드 

러내며 웃어 보이던 아이들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돌아가서도 그 아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고 싶고， 선교 

를꼭다시가고싶다. 

김정윤(고등부) 

얼마만큼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선교는 역시 주님이 하시며，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도 다름 

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경험， 내 지혜를 내려놓 

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모습으로 선교훈련과 사역 

준비， 사역에 임하였던 나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파송 이후 사역지에 도 

착하여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 한 팀 

원묘띨 섬기는 사역으로 사역기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게 

는 저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죠}이 되었습니다. 

내가 선교사역을 감당한다 하면서 얼마묘L큼 영흔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영혼사랑의 모습은 어떠하며， 그 열매는 얼마나 되는가? 우리의 생명을 얼 

마나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하는가? 얼마나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 

하는재 나 자신의 연ILt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경각에 처해 있을 때，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 

해야 하는가?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 주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팀원들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며 주님이 앞장 서 계신다고 은혜를 나누었음에도， 긴박한 순 

간에 직면õ}자 두려워 떨며 걱정 근심하는 연ιt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보이 

고말았습니다. 

주님의 인도， 간섭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 근심하는 저를 다시 한 

번 돌아효킹11 하시며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치료하심， 회복하심이 나 

를 붙들고 간섭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사역을 마 

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다음 선교에서 

는 더 많은 기도와 훈련， 준비를 통해 사역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할 때， 나 

역시 더 무릎 꿇고 기도로 준비하며 사역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흔빼 감사드 

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원합니다. 

현준봉(교사， 중등부) 

늘 임들기만 안 것은 아니었다 

여느 때처럼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교회로 향 

하는 나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처음 가는 선교였기 

에 더욱 그랬다. 그러나 그렇게 설레는 기분으로 떠난 선 

교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나름 언어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현지인들이 전혀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심지어 한 

국에서 왔다는 간단한 말에도 엉뚱한 소리를 들어야 했다. 팀훈련을 받을 

때에 ‘그래도 대충 알아듣겠지’ 하고 조금 소홀히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많 

이 반성이 되었다. 주님의 일을 하러 가면서 중요한 언어를 소홀히 한 것이 

주님께 너무죄송했다. 

언어가 많이 부족해서 힘들었지만 성조를 바꿔가면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 

을 전하고자 힘썼다. 간간이 나의 어수룩한 발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잘 따라하는 분들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다. 정말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모르는 영흔 

들을 통해서 우리 팀원들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이 되었던 것 같다. 이번 사역을 통해서 주님 

을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서 

너무기쨌다. 

박정은(중등부) 

그 고통이 

심해질수록 

인도에서 하나님의 크신 보살핍을 받 

고 무사히 사역을 마치게 해 주신 것 감 

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 하나님의 보살핍 아래 사역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희 팀은 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멀미도 하고 속도 

울렁거리고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 

쳤는지 갑자기 아줬습니다. 귀밑이 부어오르 

고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겠지 생각했으나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양쪽 귀밑이 빨강게 부어올랐습니다.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었 

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심해질수록 저는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렸 

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는 주님이 고 

통을 덜어주셔서 열심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짜증이 

났지만 제가 기도가 부족하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하 

는 거라고 생각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번주에 

졸빌미는섣교팀 
(4개텀) 

기 간 

5월 30일(월) - 6월 6일(월) 

5월 30일(월) - 6월 7일(화) 

6월 1 일(수) - 6월 9일(목) 

6월 1 일(수) - 6월 9일(목) 

죄용일 (고등부) 

팀 팀 장 

10교구 2팀 유성남 

1교구 1팀 이율의 

11교구 3팀 이현진 

14교구 1팀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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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나늄 

올해는 특별히 대학부와 청년1부가 연합으로 부흥회와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9일 저녁，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사느라 피곤하였을 텐데 

용 대학부와 청년부 회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충현기도원 

에 모여 요나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의 모습은 나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물고기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나를 삼 

키고 토해내었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꺼려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는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니느웨 백성의 회개로 

인해 진노의 뜻을·돌이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위임 목사님， 장로님들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부， 정년부 지체들이 목사님， 

장로님들께 여러 질문을 하고 조언과 권면을 받았는데 서로의 다른 생각을 듣고 이해하면서 마 

음을 하나로 Ð'들어가는 참으로 유익한 시죠L이었습니다. 

체육대회 때는 진행을 맡게 된 ~k게 부담도 크고 걱정도 많았지만 순서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체육대회 시 

작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모든 진행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며 청년부와 

대학부가 각자의 팀원들을 응원하고 격려해주며 점점 하나가 되는 것을 느껄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대학부와 청년부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기쨌고， 주님 

도 얼마나 기뻐하실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기도원에서의 1박 2일은 이번 체육대회 주제인 

“Reunion"을 정말로 이루는 감사한 시죠}이었습니다. 대학부와 청년부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수경(대학부) 

게수냄 。l 츰 ζ 혹 함께 ..y.. oJ ^t들 

그동안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봐올 때마다 

나를 위하여 당하신 예수님의 고노띨 기억하고 주 

님께 가까이 가기를 간구하였으며， 부활하신 예수 

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주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번 영성훈련 중에 내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는 

지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속 죄인의 모 

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와， 자꾸만 드러나려 하 

는 나 자신의 생각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의 연약흔띨 감추고 나의 원하는 

것묘띨 구하는 기도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주님께서는 설교말씀을 통하여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알게 하시기에 스스로 더욱 낮아지고 겸 

손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계획과 필요에 의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주님의 계획과 이끄심 

에 따라 순종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자들이 

연합하여 합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홀k게 처하든지 항상 

지켜 돌보아주시며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 또한 듣고 

계시는 주님이시기에 이번 2.5교구 연합 영성훈련의 

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 기도의 의미로 나를 다시 

세워 주심에 감사드리며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 

니다. 

채은미(집사.5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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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냄각 교낸， 수냉각 ̂ t캉 

내 마음이 떨리는 골고다， 해골이라는 주님의 

처형 장소를 또 다시 돌아보며 내 죄를 돌아보며 

“주님， 죄송해요”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죄인입 

니다. 이러한 골고다 해골 같은 나의 심령에 십자 

가를 심어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사료띨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사료에 너무나 귀하고 귀합 

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 나조차 나를 

포기할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텅 빈 내 마음 

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쓰러지고 낙심할 때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어디든 어디든 한 손은 주님의 

손 목 붙잡고 한 손은 저기 저 주님이 필요한 영흔 

들 손 붙잡고 나를 위해 예비해두신 하늘 집에 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품어주실 아버지 계신 

저 집에 나 그렇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장우민(집사， 정년 1부) 

수냄。1 수깐 수 71 ..E울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교구영 

성훈련을 통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 
으로 주님이 친히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다시 깨 

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린다. 외식하고 중언부언하 

는 기도가 아닌 진실한 기도가 무엇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고，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죠띨 허 

락해 주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통치자가 되셔 

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라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며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 

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라 하셨다. 주님은 하 

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뜻 

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들에 관한 기도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밍음을 갖고 한 날에 필요한 묘념만 자족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죠다하게 하시고， 육적 양 

식만이 아니라 일용할 영적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 

하라 해l며 용서밭띨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주님 

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도 십자 

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를 용서하기를 기 

도하라고하신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묘}이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 

에 영적 전쟁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 

고，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 그분 뜻 

앞에서 우리의 돗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위함임을 일깨워 주셨다. 성 

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님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며 회개하고 말씀과 찬 

송 요때1 거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고 주님 요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 

음으로기도드린다. 

김성은(집사. 3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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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흑앙육부 수를，.;. ??아내가 처으 그요차야지외에 차서하 나 자야으 드고 마 
ι/v 닙 口

원받아 새로운 피.초물이 되었다 . 십자가 앞에 날마다 외 

개암으로 냐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이 

있게 얀다 . 내 열십으로 신앙생왈 아려 하지 않고 성명님 

께서 하셔야만 됨을 알고 성령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안 

다 . (왕윤~I 

^I^를， .. 
톨딩 

치 저국 간악다고 밴다 . 닥시도 처욱용 아버 느껴 보라고 
1 드 r‘ r ‘ O L.-L.,‘i 

권유해서 삼석하게 되었다 .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 

이다. 십자가는 냐를 구원해 주신다 . 마음의 안정과 믿 

음을 얻었다 교외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기도를 도 

리게 되었다 (연용엉) 

홉예수님은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 묻혀서 내 죄를 담 
당하시고 부왈로 우리를 구하신 분이다 십자가의 길은 

냐를 완선이 버리기 전에는 보이지 않고 갈 수도 없으며， 

남은 생 선부를 결고 가고 싶은 길이다 산송을 제대로 
하며 산 예배를 드림 수 있어 좋다. 똥안 매·주 월요일 새 

벽 ‘메시아의 죽음’ 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좋다 새벽 기 

도외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봄 모든 문제를 추님께 맡기 

고 사는 섭 ， 그래서 삶이 평안하다. 냐 자신의 기도는 물 

론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고 기도알 수 있케 되었다. 

r이윤당l 

성신랑。l 먼저 교외를 다니게 되어 저도 신앙생왈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안 하냐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해 위대안 아버지 하냐님 

께서 마련해 추섰습니다 말씀 그대로가 믿음 ， 믿음이십 

니다. 마음이 면안하고 추일이 기다혀집니다 . (깅운욕l 

’앓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보호자이시다 십자가를 깨달을 
수록 감사하다 . (이정7，/ 1 

성예수님은 하나님의 。f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 
’ 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반에 

부왈아셔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암을 추시며 선국의 소망 
과 부왈의 소망을 주섰다 .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 

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은예로 구 

셨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셔서 나오게 되었다 예 

• 수니요 사랑의 예수니 펴카의 예수님이시다. 십자가는 I C~ ' 0---' 11101 00---' 

내 삶의 기준이 된다 . 나에게 추어진 모든 것에 감사발 

줄 알게 되었고， 진정안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요안신l 

SX교외는 복음을 선하는 곳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어 죽으심으로 냐는 구원을 받았다 . 죄 지은 냐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섰다 . 교외생왈은 나의 생왈 

에 잡념을 없애 추었고 요로지 추님을 양안 믿음 생왈이 

선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신앙생왈을 하며 남에게 잘못 

안접이 없냐 생각하게 된다 r박영운l 

짧 아들 악교 섣생님과 아들 신구 엄마들의 선도에 의애 나오 
게 되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추이 

다 . 주일에 교외에 오는 접이 전과 달라졌다 . (흐용해j 

앉 종연복지뺀| 입사하게 되어 서울로 올랴왔고， 신앙생왈 
- 을 잘 유지하기 위애 교외를 잦던 중 추님의 인도로 냐요 

게 되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냐 똑같은 사랑을 추시는 

분이다 . 하나님께 안 발짝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십자 

가를 생각아연 내 죄를 외개하고 기도하케 된다 기도아 

며 추님과 소통알 수 있어 좋다. 내 인생에 가장 큰 도움 

이 추님이라고 생각하며 나를 지켜주신다는 생각에 하루 

하루 살아가게 되었고 ， 긍성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다 

t킨예장l 

2228 앙재연 앙육반 11 김현정 2259 흥창민 유아부 13 한남수 

2229 최정배 정년 1 부 24 이정희 2260 최정균 청년 1 부 20 장병준 

2230 한원철 24 강정희 2261 유은슬 유아부 9 이정희 

2231 오승현 대학부 9 박영순 2262 이운우 앙육반 11 박주영 

2232 한승우 14 강정희 2263 유순자 앙육반 9 한용배 

2233 깅보영 14 강정희 2264 명수미 15 김하경 

2234 서재영 4 박민호 2265 양수빈 초등1 부 1 최선미 

2235 최성학 앙육반 19 신중식 2266 김민서 앙육반 12 김근아 

2236 최미화 앙육반 19 최정순 2267 조영희 앙육반 4 최옥현 

훨표이.(대악，행닌루)이 추도아여 
2237 박영지 청년 1 부 2 2268 민선옥 양육반 17 김영희A 

2238 안수익 중등부 12 백애순 2269 김영호 3 
푼비안 밑을의 쉴터가 6월 4일(토) 13-'1에 재장될니다. 2239 이선재 앙육반 18 잉태수 2270 최옥순 3 

록플 안에서의 교제와 힌국일문 앙협의 톰로가 뭘 2240 백승원 앙육반 2 남영순 2271 김선웅 중등부 3 

코이노니아 휴게밑의 적극적믿 이용과 기도. 루락드밑니다. 2241 박혜진 앙육반 23 앙금하 2272 선정화 청년 1 부 10 이창순 

2242 김형진 양육반 22 김종란 2273 김종수 양육반 15 김석제 

위 :ll 륭헌교외 채2교혹관 1 륭 
2243 안영상 대학부 12 인서희 2274 최서영 초등1 부 ,3 권정옥 

2244 원재윤 양육반 23 이인숙 2275 왕수진 양육반 15 김경숙 

뼈 T ‘;: 커피 · 율륨 • 루키 • 머핀륭 2245 정채원 초등1 부 1 2276 윤증부 양육반 21 박태남 

이용방휠 루폰째(루폰 구일E 사무국) 
2246 서성연 앙육반 13 이애자 2277 최지환 앙육반 18 김익환 

2247 배민영 고등부 7 강미영 2278 임경희 앙육반 18 강영미 

이용시간 와요월~급요밑 · 주일(1 0:00-16:00) 2248 이혜진 앙육반 18 박건일 2279 최동준 초등2부 18 신광철 

2249 심외심 양육반 23 황은미 2280 신덕기 앙육반 15 지은미 

토요밑(1 0:00-20:0이 2250 김윤혁 앙육반 22 김재호 2281 강진석 앙육반 11 안도영 

2251 한수진 15 윤자옥 2282 김경자 양육반 1 정선현 

2252 이상준 앙육반 22 정구현 2283 박미효 양육반 18 안연식 

2253 박상애 앙육반 1 이소규 2284 김영욱 앙육반 14 김세증 

2254 이한우 3 고민경 2285 깅태옥 양육반 14 김정원 

2255 이상혁 고등부 3 주은숙 2286 김용경 양육반 15 마현미 

2256 김용해 앙육반 3 정신숙 2287 김 영균 대학부 18 송진경 

2257 안서현 유아부 12 김영모 2288 김도형 영아부 17 김영희A 

2258 방순호 대학부 19 공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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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왜소석 

톨웰 충현 
“DI쁘다 모든 사합이 발융 만한 "1 말"1여 그리스도 예수께셔 

최인융 구원하사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충에 내.，~ 피수니라” 

기도의 창 장소:뼈교육관 3층 

대 상 초，중등생 

문 의 내선 436, 010-0071원% 

장소 . 갈힐리흘 일 시 · 매주일 15:00:오늘까재 

일 시 :6월 3알금)223Jv4얄퇴 15:30 
장소 .충현기도원시링관 대상 안수집사및 기족 

띠 충현의 모든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훤요 3:밍이 될 
수 있도록십자가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일 시 :6월 9앨목)10~1530 장 소 : 재교육관 2JJ7.호 정년4부 수린피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tA 
O~ 

지11교육관 207.호 

제1교육관 407.호 

흥톨얼 견도집회 

부서 | 임시 
8쿄구 1 29일(오늘) 14:00 
9교구 1 29일(오늘) 14:00 

a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 : 3~4~을 전하는 은총의 통 
로로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a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뿜 전 예배실 착석)째l 하시고， 예수 펴스도를 만나 

는은총을베푸소서. 

딩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 
국일문(골 1:2터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충헌록지관 직원 모휠 

1.모집부문 직업채휠팀 고용업무 당딩1흥증쟁삐 직업왜*지웬엠 / 계약잭 
세뻐인 직엉J찌훌시쩌증소X씨 운전연허 1증소X짜우대 

2제i횡1류 이력세.Áft밥fi， 지싸1뻐 즐앓영서 성적증명서 경력증영서 책증괜‘ 주E틸록등본， 당회장추천새타페 
3JlI휠낌 6월 옐(회) 17:00끼채우편 및 빙짧쉬 
4‘뼈홉월{ 짧구 역삼동 !XXrl 충현교회 사무국 !r 5앙없@뼈이) / 짧구 역싱동 없←3 복I띤 총무팀 R 낀%α~ 

2011 의료건교의 날 
일 시 : 6월 1엘(주앨 93ì、1240 캡예배 15분 전까지 

문 의 , 내선 짧:， 01D-4567용Ø3 

명유초흥 도써성 g외 • 특서 감상문 대피 
주 제 ‘ 컴닌 여바 그2.1스도의 종 구약 성경 속의 여바 퍼스도 
마 강 ‘ 6월 12'일까K6월 엉일 발m 

권시외 견양연a 

정시피 수힌피 

교)과 김은영 양(김욕권 
안수집사‘박희수권사 
의 딸， 5교구) / 6월 4일 
(토) 12:00, 컨벤션디아망 
(구 컨벤션마벨러스)3충 
그핸드볼풍 률 552-55η 

3 박계형 군(오알녀 권사의 
아들， 7교구)과 정지영 
앙(정진원 성도‘ 김영자 
집사의 딸， 타교) / 6월 4 

일(토) 1 3'00 ， 충현교회 
갈렬리흘 

4 김 록군(김윤환장로 
함윤자 권사의 아들， 21 
교구)과 pham CNa 벼l<a 
앙(Pham Vam Huyen ‘ 

pham CNa Maria의 딸) / 6 

월 6일(월) 12:30, KW컨 
벤션샌터(구 강남문화센 
터) 1충 다이아온드훌 

5 권보림 군(권백용 안수집 
사 임경순권사의 아들， 

22교구)과 황은정 앙(정 
춘자 타교집사의 딸， 16 
교구) / 6월 6일(윌) 
17:00, 요나르바이오스티 
엄 채플훌(역상동 경복A 

사거리 SK리더뷰 l충) 

lj 

-
L 

떼
 

연
 

-장
 양
 

뺑
 

-댐
 

m 

g 얘 

노준식 성도(박회자 집사 
의 시부， 24교구 죽전l구 

역)122일 별세， 24일장혀| 
2 김용도 은퇴안수집사(허 
혜균 집사의 남편， 1 2교 
구 챙량리1구역 ) / 24일 
별세 ， 26일장혜 

3 최강절 타교집사(최영춘 
집사의 부친 김남식 집 
사의 장인 ， 20교구 옥l구 

역) / 24일 별세， 26일장혜 
4 황영숙 은퇴서리집사(23 
교구 판교3구역) / 24일 
별세 ， 26일장허l 

5 민은혜 은퇴권사(이수진 
성도의 부인 ， 10교구 구 
의4구역) / 25일 별세 ， 28 
일장혜 

겁흔 

박홍익군(이재복타교집 

사의 아들， 16교구)과 김 
혜성 앙(김종민 안수집 
사，권신영 집사의 딸， 
17교구) / 6월 4일(토) 
11 :00, 더제니스 Kßsol 
디어센터정 5충 뼈S미디 

어훌 
2 빙준수군(방중호 장로 
방영자권사의 아들， 타 

딩 1년 1인 1명(1 ' 1 '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딛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a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 :15)에 자기를 부인히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 
A까되게하소서 . 

6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a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본당 지õH층 시설공사와 사업들{양로 

원 ·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쟁납골시설)이 이 
웃 사랑의 열매(롬 15:잉가 되게 하소서 

수요예배 (권새 

II 
오은경 
박재귀 
강영희 

황명하 

이규숙 

이남숙 
이현진 
강복희 

찬앙예배 
댐로인수집새 

김영환 

박석산 

변창대 
이태식 

V 
김성호 

김명성 
이창희 
윤해균 

주일예배 (장로) 

김단용 
김영은 
조종환 

유상태 

。 |
E 

5 

-
띠
 -얘
 
-% 

원
 

i 

6 

2011 년(7!t)CMTC 션교흩톨 
밑시 :615삐(다톨 후삐) 훌소 :월I페톨 

시 간 | 강 의 

1~한18:25 1 오리엔테이션 
18훌셔앞151 휴{낌왜51나님의 교회와 선꾀 
19:1장4월512이1년도 선교정책 

2011년 CMTC 씬i수린회 
삐씨 :6111삐{휩9:3Ir1 2".3() 
g쇼 :111.，톨를 501호’흙 •• 에n 

g 피돼지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딩후 2:이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Dì호 I 6/3 (금) 

나기 태/권오준 

."μ온” 
~ • 

에‘ !!I 

.한원톨릎~ 

예배 담당 (6/1-6/5) 

‘ 사회 |기 도 | 찬양 
김정훈|김복수| 아내맘속에(호산나찬양대 · 오케스트라) 

하육성 | 조성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실로암 찬양대) 

박용현 ! 예루살렘 찬양대 ·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김유정 / 소프라노 조혜인 

문성수 j김단용 1 . 예배전찬양 

김익환 | 이태식 | 하나님의 나팔소리 외 /바이올린구자민， 첼로 구자은(임따엘 오케스트라) 

유재진 | 정태통 | 주 예수 믿는 자여 외 / 할렐루야 · 벤엘 남성중창 

강호성 | 전은배 | 복의 근원 강렴하사 외 /오보에 박소영(할렐루야 오케스트라) 

박용현!김성호 | 오랫동안고대하던외 / 할렐루야· 벤엘남성중창 

박지훈 j 김영환 | 중풍부 / 17교구 

설 교 

영의 찬양들(앵 5:18-20) 김성관 목사 

여로보암의 신앙관(왕상 14:1-5) 문성수 목사 

김성관목사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골 3:17- 23) 나기태 목사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골 3:17-23) 하종철 목사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골 3:17-23) 김성관 목사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골 3:17-23) 탁정헌 목사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골 3:17-23) 양재웅 목사 

사역을 성취하면서(딩후 4:6-8) 김성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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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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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1 

섬 기 는 분 들 t (쯤 031-766-5425) 기도원집회안내 (짧 02-552-8200) 예배및집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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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7교구 

박인기 
어 ~ I디부 

유현철 
대학부 

최상민 
11교구 

황의연 
Z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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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강창원 

20.교구 

나기태 

’9교구 
박지훈 
8교구 

이광현 
16교구 

탁정헌 
9교구 

차량 

O~전 9:40본당앞출발 
화요집회 !오전 11:00 I때납부펴，10:20야햄 경웨 

@a전 9‘% 본당앞출발찍행) 

금요철야 | 저녁 10:30 1 금요찬O쐐회후본당앞출발 

오진 11시에드리는주일 m부 여배는영어，중쾌일본어및수 
회로 오후 씨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빼， 중쾌， 
몽말t 러시01어， 킴보디0뻐， 딴네시0뻐로동시통역됩니다 

$빼mJS 1ra없ms Ì1 Er빼， Dilise，뼈-e;eaU~ 
벼~￥ are iM鐵 외 It'e 없ÆI1 0뼈〈 뼈#ψ 않.，;;e， 

a잉 &i 벼뼈1， Dilise, 싸g뼈1，R.llsiJl， 어rtxαl1 aU 

l'OO1æiJ1 ifB양~iM썰:Je at lt'eC\"e O(섰<W때lJ앓.，;;e 

시간 브
 

L 「f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 :00 본당 

m 오전 11 :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W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 :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김연식 
3교구 

나영실 
g교구 

이복순A 
20.교구 

장혜구 
19.교구 

황순란 
21교구 

· 사링부 신범식 

김말자 
14교구 

김정희 
4교구 

윤인숙 
6교구 

임태주 
17교구 

홍순애 
5교구 

이에스더 장연회 한경숙 

송요한 

김숭회 김진협 

캉욱련 
1교구 

김정^t 
16교구 

옥미자 
9교구 

이향란 
2교구 

최문실 
12교구 

· 강도사 박만복 중등부 

· 선 

· 여전도사 

강덕필 강영미 
8교구 15.교구 

김정연 김정운 
10.교구 24교구 

송진경 오숙영 
대학부 13교구 

이복순B 이욱주 
11교구 la교구 

전은회 정원임 
7교구 23.교구 

·전임지휘자 

· 전임연주자 

사 교 

Publlshed by' Chõõ혀반ifflChu，cti-P，ess l!I!l!1'Jm1ilDIι.a.갚딸훤. 

제2교육관 1충 

선교관 1충 

장 소 
제 1교육관 507호 

제 1교육관 407호 
제 1교육관 307호 

지111 교육관 301호 

갈 릴리훌 

복지관지하1충 

시 간 
오후 12:15 
오후 1 2:30 
오후 1 2:30 

온윈설9 
오후 12:15 
오전 11:00 

오전 9:00(학생) 
오후 1 2:40(성인) 

(주) 오전 8:30-오후뼈 

(수) 오선 IO‘빠12:00 
념)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 오후 12:10 1 베 다 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l 오전 11:00 1 제2교육관 3층 
영유초중도서실 i오전 8:30-오후 4:301 제 l 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 주간교육 | 제 I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 주간교육 | 충현복지관 

구 분 
장년 1 부 

장년 2 부 
장년 3 부 
장년 4 부 
소망부 

사랑부 

에바다부 

탁아부 

구분 시 간 장 -A‘ 

영아부 
I 오전 9 : 00 

제 1교육관 110호 
1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풍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퉁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τ;<. τ I:r T ti 오전 10:30 복지관지하2충 

.ï!ι τ c:r 「a-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4: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0 제 2교육관 2충 


